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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인터넷 중독이 2030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762명의 유효 표본을 선정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만이 조절변수로

서 작용하였다. 즉 인터넷중독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인터넷중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수준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연구대상의 확장과 학제 간 융합연구, 

스트레스 대처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커뮤니티 구축, 2030세대의 역할과 과업달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역할을 상쇄시키는 변수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생애주기, 인터넷 중독,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tress coping styles on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the self-esteem of the 2030 generation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762 samples were se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WIN26.0 program for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ernet addi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only 

seeking social support among the four sub-factors of stress response served as a moder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elf-esteem.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expansion of research subjects regarding Internet addiction and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study, providing universal provision of stress coping management programs, building a 

community at the local level, and discovery and reinforcing variables that offset the negative role of 

self-esteem of 2030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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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독의 라틴어 어원은 addicene로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대 로마법정에서는 중독자

(addict)를 ‘잡혀서 감금된 노예나 주인에게 넘겨진 사

람’을 뜻했다[1]. 현대사회에서 ‘중독’의 의미는 ‘인간의 

욕구와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한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집착과 속박에 매여져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WHO에서도 중독은 위안 또는 자극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결핍 시 

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2].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했는데,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되는 것과 같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로써, 금단 증상과 내성

으로 인해 더욱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고 반복적인 접속

으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3]. Young은 행위중독의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을 설

명하였고[4],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는 행위

중독이 다른 외부 물질의 영향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중독의 핵심적 특징(내성·금단증상·갈

망·조절실패 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5]. 인터넷 중독은 컴퓨터,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다양한 스마트기기로 일상 전반에 인터넷을 과도

하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용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장해 또는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6].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의 대유행은

의료부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감염자

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제시된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여가·학습 등의 일상생

활 전반을 온택트(ontact)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함으

로써 인터넷 과다사용이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것이

라는 선행연구 결과에 준거하여 인터넷 중독 증가가

우려된다[7,8].

2020년 인터넷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또한, 코로나19 

이후 인터넷이용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9].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중 사회·환경적 요인의 대폭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10,11]. 특히 20-30대의

인터넷 사용률은 99.9∼100%로 가장 높으나[12], 대부분

의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는 아동·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연령층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030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는 

특징을 가지며 밀레니얼(M) 세대로 불린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호명하고 있는데, Z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혼재된 환경에서 자란 세대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다[13]. 밀레니얼 세대는 닐 하우·윌리엄 스트라우

스가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로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이전의 세대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높은 학자금 

대출과 글로벌 불황으로 유래 없는 일자리의 질적 하락

을 경험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88세대 또는 N포세대로 

불리기도 했다[14]. 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고학력

과 부모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 많은 잠재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누구보다 사회경제적 

불안과 물질적 궁핍을 느끼는 세대이기도 한 것이다. 

2030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15], 연이은 취업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다[16].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며 과거의 자신과 비교할 때 현재 

자신의 성취정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이다. 즉 자아

존중감이 가득할 때 자신감을 갖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게 여기지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끼는 것이다. Branden는 자아존중감

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써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루

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17].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이 

본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보람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

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행복감·안정감·애정감이 높고 목표와 정신이 또렷하며 

에너지가 넘친다고 보았다[18]. 하지만 최근까지의 인간

발달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인기의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유아기 또는 청소년기 보다 변화가 크지 않는 

것으로 여겨 성인기 발달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 하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와 삶의 질 추구로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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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도 시선을 돌리며 청소년기 이후에도 자아존중감

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20]. 인간의 

생애주기 상 2030세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행복한 

성년기를 준비하고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변화와 희망

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스펙 경쟁, 

취업과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이 좌절되면서 삶이 

위태롭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 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30대의 우울 평균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살지표 역시

17.5%, 14.7%로 가장 높았다[21]. 이러한 결과는 

2030세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

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의 영향요인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라는 실정을 고려할 때  2030

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Krout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외부활동

시간이 감소하고 현실세계의 끈끈한 관계를 가상세계의

느슨한 관계로 대신하면서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고 

보았고[22], Young은 낮은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의

하나의 원인으로 보았다[4]. 즉 인터넷 중독은 원인요인

[23,24]이기도 하고, 결과요인[25-27]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중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증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두 변수의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은 코로나

19 시기에 중요하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스트레스 대처 방식

[28,29]에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코로나19 시기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에 반응

하는 방식과 태도, 즉 스트레스와 맞닿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는 현상이다

[30,31]. Lazarus와 Folkman는 개개인의 육체적·

정서적·사회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적응하

는 상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스트

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임을 강조하였다[32]. 즉 동일

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의 완충 혹은 중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3].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를 실증한 국내

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와 자

살생각에서 유형별 대처방식의 조절효과’[3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

과’[35],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문제행동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보호적 대처전략의 중재효

과’[36] 등을 검증하였다. 특히 일련의 연구들에서 스트

레스 대처방식은 자아회복력과 연계되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회복력을 높

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37,29]. 이와 같은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보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서술한 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의 인터넷 중독과 2030 밀레니얼 세대

의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성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한 기제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변수를 투입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즉 본 연구는 2030 밀레니얼 세대의 자아존

중감에 대해 인터넷 중독이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스트레

스 대처방식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

정하여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터네 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조절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인터넷 중독이 2030 밀레니얼

세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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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2 측정도구

2.2.1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인터넷 중독 측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20문항을

토대로 개발한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

세계지향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다. 4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넷 중독 신뢰도 계수 Cronbach’α 값은 .872로 

나타났다.

2.2.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측정은 Heatherton & 

Polivy(1991)의 원척도를 번안·수정한 한국판 상태자

존감척도(K-SE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행자존

감 7문항, 사회자존감 4문항, 일반자존감 8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5점 리커드 척도

로 측정되었다. 역 문항이 13문항으로 역점수 처리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신뢰도 계수 Cronbach’α 값

은 .899로 나타났다.

2.2.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은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한 원 척도에 김정희(1988)가 

요인분석한 척도를 기초로 정유미(2004)가 수정·보완

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척방식 척도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사고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각 5문항씩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

영역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태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식임을 알 수 있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요인을 변경시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도구적·과제지향적 행위의 대처방식이고, 사회

적지지추구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소망적

사고 대처는 스트레스가 유발된 상황에서 사건과 거리

를 두면서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대처

방식을 의미하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요소

가 수반하는 정서 상태를 조절하려는 대처방식이다[38]. 

본 연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824이었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α은 각각 

.752, .718, .555, 364를 나타냈다. 일부 하위요인의 

Cronbach’α 값은 낮지만, α값<0.3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은 유지되어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00대학교 00연구소에서 ‘20-30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

를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활용하였다. 00연구소

에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간은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였다. 조사대상은 20-30대 남녀 성인이고, 

표본추출은 비례할당법과 편의표집 방식이 사용되었다.

1차, 2차를 통해 수집된 총 839 케이스 중에서 부적절한

케이스(불성실한 응답,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응답 등) 

76개는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762의 케이스를 본 연구

의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4 자료분석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터넷 중독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인터넷 중독

과 조절변수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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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절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변수 원점수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학년, 혼인상태 및 가구

형태, 월평균소득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

구성은 남성 49.7%(379명), 여성 50.3%(383명)이고, 

연령대는 30대가 52.1%(397명), 20대가 47.9(356명)

으로 30대가 20대에 비해 4.2%로 많았다. 학년은 고졸

이하 12.1%(92명), 대학교 재학이상 대졸이 76.2%(581명),

대학원이상이 9.6%(73명), 중퇴 및 특수학교  졸업등의 

기타응답이 2.1%(16명)이다. 혼인상태는 미혼(비혼)이 

72.7%(554명)로 가장 많았고, 혼인유지는 24.9%(190

명), 동거·이혼·별거인 기타 응답은 2.4%(18명)를 차지

했다. 가구형태는 1인 가구 20.1%(153명), 2인 이상

다인 가구 79.9%(609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월평균소득

은 2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이 38.3%(292명)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1.7%(241명),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이 15.6%(119명),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이 각각 7.2%(55명)의 분포

를 차지했다.

Table 1. General matters of the subject to investigation                                      (n=762)

Sortation Category Count %

Gender
Man 379 49.7

Woman 383 50.3

Age
Ages 20 to 29 356 47.9

30-39 years old 397 52..1

Academic

background

Below the high school level 92 12.1

Attending college 154 20.1

College graduation 427 56.1

Graduate degree or higher 73 9.6

Etc. 16 2..1

Marital status

Single 554 72.7

Maintenance of marriage 190 24.9

Etc. 18 2.4

Family type
One-person Households 153 20.1

Multi-person households 609 79.9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292 38.3

Over 2 million won∼

Less than 3 million won
241 31.7

Over 3 million won∼

Less than 4 million won
119 15.6

Over 4 million won∼

Less than 5 million won
55 7.2

Over 5 million won 55 7.2

Total 7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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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

처방식(문제 중심적,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 정

서 중심적)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은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며, 부적(-)관계를 보였다. 즉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은 반비례 관계로 인터넷 중독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는 자아존중감과 0.01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

하며, 정적(+)관계를 보였다. 이는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문제중심적 대처·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사고 대처와 인터넷 중독은 부적(-)관계를, 정서

중심적 대처가 인터넷중독과는 정적(+)관계, 자아존중

감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762) 

Research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1 2 3 4 5 6

1. Internet Addiction 2.2472 .46290 1

2. Self-Esteem 3.0152 .56111 -.331*** 1

3. Problem-focused coping 3.3633 .57290 -.085 .309*** 1

4. Seeking social support 3.3556 .59721 -.002 .106*** .502*** 1

5. Wishful thinking 3.3231 .53544 -.002 .160*** .562*** .496*** 1

6. Emotion-focused coping 3.1953 .50779 .116 -.056 .334***. .369*** .408*** 1

**p<.01, ***p<.001

Table 3. Moderator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n=762) 

Research Variable B SE β t R² ▵R² F

Self-

Esteem

Internet Addiction(X) -.172 .018 -.307 -9.351***

.189 .079 88.357***

Problem-focused coping(Z) .159 .018 .283 8.621***

X -.172 .018 -.307 -9.346***

.191 .002 59.481***Z .159 .018 .283 8.642***

Interaction term(XZ) .021 .017 .041 1.261

Internet Addiction(X) -.184 .019 -.328 -9.631***

.119 .010 51.235***

Seeking social support(Z) .055 .019 .098 2.864**

X -.185 .019 -.330 -9.751***

.133 .014 38.791***Z .059 .019 .104 3.080**

Interaction term(XZ) .060 .017 .119 3.517***

Internet Addiction(X) -.185 .019 -.331 -9.789***

.135 .025 59.077***

Wishful thinking(Z) .089 .019 .159 4.708***

X -.187 .019 -.334 -9.877***

.138 .003 40.386***Z ..093 .019 .166 4.882***

Interaction term(XZ) .028 .017 .056 1.653

Internet Addiction(X) -.184 .019 -.329 -9.533***

.110 .000 46.780***

Emotion-focused coping(Z) -.010 019 -.018 -.516

X -.185 .019 -.329 -9.547***

111 .001 31.475**Z -.009 .019 -.016 -.476

Interaction term(XZ) .017 .018 .032 .938

**p<.01, ***p<.001 



인터넷중독이 2030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397

3.3 인터넷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각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4개 하위요인은 

p<.01, p<.001에서 F값의 회귀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과 각 하위요인들의 조절

효과는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의 상호작

용항(XZ)만 R²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R²=.014, p<.01). 즉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인터넷 중독이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은 유의하게 낮아지며, 인터넷 중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수준에 따라 변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사회적지 추구 대처

의 조절효과가 나타내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대처 각각의 점수를 기준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인터넷 중독이 

높을 때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이때 사회적지 추구 

대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을 감소

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Moderator effects of seeking social support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인터넷 중독이 2030 밀레

니얼 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중심적·사회적지지추구·소망적사고·정서

중심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762명의 유효표본을 

선정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과 문제중심적 대처·사회적지지 추

구 대처·소망적사고 대처는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자아존중감과 부적(-)관계

를, 문제중심적 대처·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소망적

사고는 자아존중감과 정적(+)관계를 보였다. 반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주의해서 볼 것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정서중심적 대처’만이 다른 요인들과

상반되게 인터넷 중독과는 정적(+)관계를, 자아존중감

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 중독,  

정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문제중심적 대처·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소망적 사고 대처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4개의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의 상호작용만이 자아

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4개 하위요인 중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만이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더 강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이 감소시켰

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정서적 지지를 찾는 대처

하는 방식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하는 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39,40].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이 자아존중감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

[23,25]를 지지하며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37,29]를 지지한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단독관계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41],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상호작용 할 때, 4개 

하위요인 중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만이 인터넷 중독과 

결합(bonding)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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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제언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시기와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전반은 온라인 생활환경에 더 많이 의존 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기존의 온라인 중독의 사회·환

경적 위험요소들은 더 증가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이고. 

위험요소의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적 도출이 아니라, 삶에 

활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삶의 필수도

구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 ‘사용제한’, ‘규제’라

는 부정적 관점의 접근보다 ‘올바른 사용습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도 다른 중독문제와 같이 

단일한 학제적 접근으로만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42], 예방과 회복에 있어 학제 간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시기에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도 

더 빈번해졌다[43].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스

트레스 대처방식과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익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스트레스 관리와 프로그램은 일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회성으로 실시될 뿐이고,

스트레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또한 대부분 특정 대상

에 한정되어 있다[44,45]. 이에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한 대처 프로그램이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도출된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스트

레스 상황에 대한 조언을 찾음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에는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

가 등으로부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

에서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을 뜻한다[46].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 도움 받을 가능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에 

2030세대의 특징인 “다만추(다양한 만남과 삶을 추구)”

문화[13]가 코로나19 시기 상호 돌봄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에서 서로 간 신뢰 및 상호부조가 될 수 있는 커뮤

니티 구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 다양한 사적·공적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확장시키는 논의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2030세대에서 자아

존중감 개발 열풍이 높다[15]는 것은 그 만큼 2030세

대의 자아존중감이 흔들린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전 생애 발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

력으로 작용하며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2030세대의 자아존중감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취직, 

결혼, 독립, 출산과 양육 등 성인기 초기 생애주기별 역

할과 과업달성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본 연구

에서도 검증된 인터넷 중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고려 할 때,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기간

과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도 인터넷 중독 증가에 따른 

자아존중감 감소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조절 및 매개 변수를 적극적

으로 찾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써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전반적

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로

분석이 포함된 복합적인 요인들의 세밀한 분석이 진행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시기에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과 자아

존중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연구대상을

기존보다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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